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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실습 경험에 따른 물리치료 대학생들의 손 씻기에 대한 인식도와 실천도를 조사하여 물리
치료학과 학생의 손 씻기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소재의 물리치료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536부의 설문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분석으로 산출하였고, 임상실습 유·
무의 손 씻기에 대한 인식도와 실천도를 독립표본 t-test로 분석하였다. 임상실습 유·무에 따른 손 씻기 인식도를 분석한
결과, 손목까지 손 씻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5) 올바른 손 씻기 6단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임상실습 유·무에 따른 손 씻기 실천도를 분석한 결과, 식전과 임상실습 전 손 씻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5)
실습기구 접촉 후 손 씻기, 엄지손가락부터 손가락 돌리며 손 씻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인식도와 실천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손 씻기에 대한 인식도를 높여서 실천도를 높아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 학교 내와 임상실습 내에서 자체적으로 손 씻기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인식도와
실천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basic data on hand washing of physical therapists 
by examining their awareness and practice of hand washing according to proper clinical practice. A total
of 536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physical therapy student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were calculated by frequency analysis, and the awareness and 
practice of hand washing with and without clinical practice were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s. As a 
result of analyzing hand washing awareness according to the clinical practic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hand washing up to the wrist (p<0.05), an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6 stages of proper
hand washing (p<0.01). As a result of analyzing hand washing practice according to clinical practice,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hand washing before eating and starting clinical practice (p<0.05), 
a significant difference in washing hands after contacting clinical practice equipment and washing your 
fingers from your thumb down (p<0.01).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awareness and
practice, most showed positive correlation. This means it is important to raise the awareness of proper
washing hands.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the training school should repeatedly conduct its own hand
washing training within the school and in clinical practice to increase awareness and improve 
handwashing in clinical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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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열악한 감염질환 관리로 인한 감염은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의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
하고 있다[1]. 그 중에서 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의료종사자들은 감염병 환자 또는 보균자와 직
접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많고, 환자를 통해 유래된 각종 
검체와 오염된 의료 기구와 환경, 그리고 오염된 공기 등
에 의해 자주 노출되어 위험성이 높은 집단이다[2,3]. 현
재는 과거에 비하여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침습적 검사
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검사가 증가하였고, 환자는 각종 
항생제에 의해 내성균도 증가하고 있기에 의료 관련 감
염의 예방은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으며, 오늘날 병
원감염은 모든 나라에서 중대한 국민건강문제로 다뤄지
고 있다[4]. 

2010년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의료기관 인증
평가에서 중요사항으로써 감염관리를 다루면서 환자를 
위한 감염 노출 예방만이 아닌 의료종사자의 감염 노출 
예방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3]. 선행연구에서는 감염
예방 지침만 충분히 실천하여도 병원감염의 1/3 이상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5]. 미국 질병관리센터에서는 의
료종사자의 감염 노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표준 주의 지
침을 보고 하였다[6]. 표준 주의 지침은 질병이 진단되기 
전 환자로부터 나온 혈액과 분비물로부터 의료인과 환자
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미국 질병관리센터에서 제
시한 법으로써[7] 손 위생, 개인 보호구, 환경 관리, 환자 
배치, 치료기구 및 물품, 호흡기의 감염관리에 관한 내용
으로 이러한 표준 주의를 실행함으로써 병원 감염률을 
낮출 것을 권고하였다[8]. 

물리치료를 받는 다수의 환자들은 만성질환이고 신체
기능 저하로 면역력 저하 상태이며 개방성 상처를 가지
고 있는 경우도 많아 환자의 직접 접촉이 많은 물리치료
사는 환자의 체액이나 분비물에 노출되기가 쉽다[9]. 환
자나 오염된 물체를 접촉한 후 다른 환자에게 전염시키
게 되는 교차감염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손 
씻기이다. 

손 씻기는 손을 통해 인체로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경로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감염 예방법이
다[10]. 인체에서 손은 각종 유해 세균에 가장 많이 접촉
을 하는 부위로 손 씻기를 통하여 70% 예방이 가능하다. 
그러나 2016년 발표에 의하면 올바른 손 씻기를 하는 국
민은 10명 중 4명뿐이라고 하였다[11]. 이처럼 손 씻기

는 감염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리 방법 중 하나임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간호
사의 경우 손 씻기 실천율은 40% 미만으로 매우 낮다
[12]. 중환자실에 있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
사 등의 의료 인력의 손 씻기 빈도조차도  38.6%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13]. 대부분의 사람은 손 씻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설문조사에 손을 씻는다고 응답하였으나 실제 
조사한 결과로는 실제 손 씻기의 실천율은 40∼50%이었
으며, 특히 손 씻기를 20초 이상 수행하는 사람은 7.6%
에 불과하였다고 하였다[14]. 

부모로부터 독립하거나 성인 초기의 대학생은 건강관
리의 취약한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15]. 대학생의 건강
증진에 대한 생각은 성인 중·후기에 비해서는 낮지만, 반
대로 좋은 건강습관을 형성하는 생활양식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은 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16]. 
손 씻기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대학생 때 손 씻
기의 습관화는 성인 중·후기 이후에도 건강증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대학 내의 교육을 통하여 지
역사회로 확산시킬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손 씻기의 습관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17].

현재 전 세계의 14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손 위생 지
침에 언급되는 감염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18]. 그러
나 임상 현장에서 손 위생 실천율은 이론에서 배운 것에 
비하여 낮으며, 감염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의 차이에서 
임상실습 전·후에 차이가 없음이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
났다[19].

한편 연구대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의료기사인 치위
생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들이 손 씻기의 지식이나 인
식도에 비하여 손 씻기 수행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 중 
예비 의료관련 종사자인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손 씻기 
연구대상이 주로 간호 대학생의 조사가 많았고[20, 21], 
간호 대학생을 제외한 보건계열 대학생의 손 씻기를 조
사한 연구는 극히 드물고 비교적 오랜 기간 환자와 신체
적 접촉이 많은 물리치료사나 또는 물리치료실을 대상으
로 손 씻기의 실천도를 파악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22]. 따라서 본 연구는 물리치료학과에 현재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유·무에 따른 손 씻기의 인
식도와 실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손 씻기
의 중요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기
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물리치료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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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에 따른 손 씻기에 대한 인식도와 실천도를 조사하
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연구목적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유·무에 따른 손 씻기의 

인식도와 실천도를 파악한다.
셋째, 손 씻기 인식도와 실천도간의 상관관계를 파악

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광주 지역 대학에서 재학 중이고 

학교 내에서 손 씻기의 전문적인 교육을 듣지 않은 물리
치료학과 학생 629명으로 대상자 모두 연구목적을 들은 
후 동의하였고 학생들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
의 목적, 설문지의 내용, 연구철회가 가능다는 부분을 명
시한 서면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 한해 설문지를 작
성하도록 하였다. 표본 추출은 G*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 크기 0.10,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로 
산출한 결과 최소의 표본 수는 342명이었으며[23], 여러 
학교를 통해 배부 및 수집해야하는 과정에서 탈락율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총 629부를 배부하였다. 이 
중 수집되지 못한 설문지와 매우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
문지 93부가 제외되어 총 536부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
을 하였다. 

2.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기반으로 사용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7문항, 손 씻기에 대한 인식도 20문항, 손 
씻기에 대한 실천도 20문항으로 선행논문 등을 참고하고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로 측정
하였다.

2.2.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성별, 학과, 학년, 임상실습 경험 유무, 

감염예방과 손 씻기 교육 여부, 실습실 내 감염관리의 물
품 구비에 대한 총 7문항으로 선행논문을 참고하여 구성
하였다[9].

2.2.2 손 씻기에 대한 인식도
일상생활에 대하여 손 씻기의 인식 9문항, 손 씻기 광

고홍보물에 대한 인식 5문항, 기본 인식도 6문항으로 총 
20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하였다[24, 25]. 손 씻기
에 대한 인식도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0.85이었다.

2.2.3 손 씻기에 대한 실천도
일상생활에 대하여 손 씻기의 실천 9문항, 실습에 관

한 실천 2문항, 손 씻기 기초 방법 3문항,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6문항으로 총 20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구성하
였다[25]. 손 씻기에 관한 실천도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0.92이었다.

2.3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3.0을 통해 분석하였고 통

계학적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한 구체
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
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임상실습 경험 유·무에 따른 손 씻기 
인식도와 실천도는 독립표본 t-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손 씻기 인식도와 실천도와의 상관관계를 검증
하기 위해 Pearson's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와 같다. 연구

대상자 536명 중 성별은 남성 28.7%(154명), 여성 
71.3%(382명)이였고, 학년은 1학년 23.9%(128명), 2학
년 18.3%(98명), 3학년 43.8%(235명), 4학년 14%(75
명)이였다. 임상실습경험 유무에서는 임상실습의 경험이 
있는 학생은 38.1%(204명), 임상실습경험이 없는 학생
은 61.9%(332명)이였다. 감염교육관련 유무에서는 있다 
19.6%(105명), 없다 80.4%(431명)이였다.

손 씻기 교육 유무에서는 있다 21.5%(115명), 없다 
78.5%(421명)으로 손 씻기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감염관리 도구 구비에서는 있다 
19.4%(104명) 없다 80.6%(432명)로 감염관리 도구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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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and washing awareness of before and after clinical practice
Variable before after t(p)

Washing hands before eating 4.50±0.67 4.45±0.64 .94(.35)

Washing hands before cooking 4.78±0.47 4.76±0.45 .55(.58)
Washing hands after the bathroom 4.77±0.47 4.72±0.52 1.32(.19)

Washing hands after touching pets 4.56±0.70 4.55±0.70 .30(.77)
Washing hands after going out 4.64±0.62 4.59±0.63 .99(.32)

Washing hands after coughing and sneezing 4.11±0.89 4.18±0.86 -.90(.37)
Washing hands after touching money 4.06±0.94 4.10±0.94 -.39(.70)

Washing hands after touching trash 4.63±0.67 4.67±0.60 -.065(.52)
Washing hands after cleaning 4.64±0.59 4.67±0.57 -.46(.65)

Attitude improvement through washing hands advertisements 2.61±1.13 2.69±1.00 -.88(.38)
Need for hand washing education 3.87±1.00 3.78±0.95 1.04(.30)

Improvement of life attitude through washing hand advertisements 3.62±0.97 3.51±0.95 1.33(.18)
Interesting of washing hand advertisement 3.87±0.90 3.84±0.79 .32(.75)

Advertising with hand washing 3.27±1.20 3.20±1.09 .63(.53)
Washing hands up to your wrist 3.49±1.10 3.73±1.04 2.48(.01)*

Helps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4.47±0.77 4.47±0.66 -.07(.95)
Need to dry completely after hand washing 3.97±0.92 3.87±0.87 1.22(.22)

Need for hand washing Habits 4.48±0.73 4.48±0.60 -.078(.938)
Effort of hand washing practice 4.51±0.65 4.49±0.61 .480(.632)

6 stages to proper hand washing 3.27±0.05 3.57±1.12 3.110(.00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 Categories N %

Gender
Male 154 27.7

Female 382 71.3

Academic year

1 128 23.9

2 98 18.3
3 235 43.8

4 75 14.0

Experience of clinical 
practice

Yes 204 38.1

No 332 61.9

Experience of infection 
education

Yes 105 19.6

No 431 80.4

Experience of hand 
washing education

Yes 115 21.5

No 421 78.5

Possession of infection 
management tool

Yes 104 45.3

No 432 13.8

3.2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유·무에 따른 손 씻기 인
식에 대한 차이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유·무에 따른 손 씻기 인식도
는 <Table 2>와 같다.

손 씻기 인식에 대해 임상실습 유·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손목까지 손 씻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5), 올바른 손 씻기 6단계에서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3.3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유·무에 따른 손 씻기 실
천에 대한 차이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유·무에 따른 손 씻기 인식도
는 <Table 3>와 같다.

손 씻기 실천에 대한 임상실습 유·무의 관계를 비교한 
결과, 식전 손 씻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였고(p<0.05), 실습 전 손 씻기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p<0.05), 실습기구 접촉 후 손 씻기, 엄
지손가락부터 손가락을 돌리며 손 씻기에서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3.4 손 씻기 인식도와 실천도 사이에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손 씻기 인식도와 실천도 사이의 상관계

는 <Table 4>와 같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분석한 변수는 총 20개였다. 
대부분의 문항에서 손 씻기의 인식도와 실천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손 씻기의 인식도가 높을수록 실천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1권 제4호, 2020

280

Table 3. Hand washing practice of before and after clinical practice
Variable before after t(p)

Washing hands before eating 4.26±0.79 4.10±0.87 2.15(.03)*
Washing hands before cooking 4.68±0.54 4.64±0.58 .86(.39)

Washing hands after the bathroom 4.63±0.60 4.67±0.58 -.73(.46)
Washing hands after touching pets 4.38±0.88 4.34±0.89 .50(.61)

Washing hands after going out 4.45±0.74 4.31±0.83 1.87(.06)
Washing hands after coughing and sneezing 3.82±1.02 3.67±1.03 1.73(.09)

Washing hands after touching money 3.78±1.12 3.62±1.14 1.66(.10)
Washing hands after touching trash 4.50±0.72 4.59±0.64 -1.39(.16)

Washing hands after cleaning 4.53±0.68 4.59±0.64 -.91(.37)
Washing hands before the clinical practice 4.11±0.98 3.89±1.00 2.51(.01)*

Washing hands after contacting the clinical practice equipment 4.12±0.96 3.87±0.96 2.98(.003)**
Washing hands with soap 4.42±0.72 4,36±0.77 .90(.37)

Washing hands up to your wrist 3.83±1.07 3.67±1.11 1.66(.10)
Washing hands for more than 15 seconds 3.83±1.01 3.72±1.00 1.25(.21)

Washing hands palms facing each other 4.06±0.94 4.02±0.89 .43(.67)
Washing hands fingers facing each other 4.01±0.97 3.94±0.94 .83(.41)

Washing hands face to back with palms 3.86±1.10 3.79±1.01 .74(.46)
Wash your fingers from your thumb 3.70±1.12 3.42±1.10 2.84(.005)**

Washing hands clasped 4.01±0.95 3.85±1.00 1.87(.06)
Rub under nails on opposite palm 3.71±1.12 3.66±1.06 .53(.60)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awareness and practice in Hand washing(A: Awareness, P: Practice)
 A

P Q1 Q2 Q3 Q4 Q5 Q6 Q7 Q8 Q9 Q10 Q11 Q12 Q13 Q14 Q15 Q16 Q17 Q18 Q19 Q20

Q1
Q2 .380**

Q3 .306** .442**

Q4 .327** .274** .319**

Q5 .267** .261** .316** .291**

Q6 .301** .117** .219** .216** .310**

Q7 .175** .082 .175** .156** .227** .261**

Q8 .338** .359** .333** .242** .224** .234** .274**

Q9 .272** .379** .335** .219** .297** .265** .268** .389**

Q10 .299** .190** .185** .170** .277** .318** .237** .286** .188**

Q11 .258** .155** .161** .200** .228** .317** .275** .253** .183** -.080
Q12 .314** .291** .246** .196** .306** .228** .227** .305** .271** -.055 .205**

Q13 .301** .214** .202** .214** .238** .291** .253** .197** .207** -.079 .236** .219**

Q14 .259** .129** .131** .147** .229** .243** .274** .162** .129** -.113** .251** .228** .285**

Q15 .294** .247** .242** .194** .310** .265** .306** .258** .214** -.157** .210** .221** .297** .162**

Q16 .258** .206** .165** .168** .251** .288** .250** .227** .166** -.127** .168** .221** .270** .176** .364**

Q17 .290** .206** .186** .201** .265** .272** .274** .182** .137** -.117** .168** .220** .242** .175** .390** .233**

Q18 .267** .122** .140** .196** .224** .298** .275** .173** .109* -.163** .224** .275** .299** .268** .411** .178** .311**

Q19 .294** .220** .182** .225** .252** .278** .279** .248** .175** -.129** .167** .236** .348*** .206** .406** .216** .290** .216**

Q20 .215** .134** .141** .118** .225** .281** .304** .152** .093* -.183** .232** .264** .262** .242** .333** .183** .305** .187**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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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임상실습 경험에 따른 물리치료 대학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손 씻기의 인식도와 실천도를 설문을 통
해 파악함으로써 물리치료의 손 씻기에 대한 실태를 규
명하고 앞으로의 실천도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
고자 하였다. 

손 씻기의 인식도 선행연구로 손 씻기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습관화가 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으
나 본 연구에서는 손 씻기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낮은 인
식도를 보였고 임상실습 유·무에서 거의 차이가 없는 것
을 알 수 있었고[26], 손바닥과 손등을 씻기, 화장실 다녀
온 후와 외출 후 씻기 등과 같이 어릴 때부터 늘 손 씻는 
교육을 받아 습관화가 된 항목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22]. 이는 물리치료 대학생으로서 손 씻기
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어릴 때의 습관을 제외한 
손 씻기의 습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대학생 때 손 씻기가 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학교 
내와 실습 시에 손 씻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반복적인 
교육을 통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 간호사들이 손바닥과 손등, 손가락 사이를 씻는다
는 응답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손톱 씻기가 
매우 소홀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27], 다른 연구에서는 
‘손톱 밑을 손바닥에 비벼 씻는다’라고 응답을 한 학생은 
29.6%에 지나지 않았다고 하였다[28]. 본 연구도 선행연
구와 같이 저조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올바른 손 씻기 6
단계를 알고 있다’ 문항에서는 임상실습을 다녀오기 이전
보다 이후에서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학교와 병
원에서 손 씻기에 대한 교육은 따로 하지 않지만 물리치
료 임상실습을 통해 물리치료사의 손 씻기를 직접 관찰
함으로써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손 씻기 실천의 경우 “식전 손 씻기”, “실습 전 손 씻
기”, “실습기구 접촉 후 손 씻기”, “엄지손가락부터 손가
락을 돌리며 손 씻기”에서 임상실습 후보다 전이 높았으
며 이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식전 손 씻기’는 
임상실습을 다녀온 학생이 오히려 더 낮았으며 이는 선
행연구로 보건계열 대학생들의 '식사 전' 손 씻기에 대해 
낮은 실천율을 보인 결과와 일치하였고[22], 군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식사 전 손 씻기를 한다’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는 연구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29]. ‘화장
실이용 후 손 씻기‘의 경우로 임상실습 전과 후에서 유의
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
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군 병원 입원 환자의 ’화장실 사

용 후‘[29], '공중화장실 이용 후'[30],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서 가장 실천율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31] 유사하게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임상 실습에서 ‘실습 전 손 씻기, 
‘매 실습 전 손 씻기’, ‘실습기구 접촉 후 손 씻기’, ‘오염된 
물품이나 기구를 다룬 후 손 씻기’ 수행이 임상실습 경험
이 적은 3학년보다 임상실습이 많은 4학년이 높게 나온 
선행연구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28]. 이는 물리치료 
실습은 간호 실습에 비하여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많
이 하지 않기 때문에 임상실습 시에 손 씻기에 대한 중요
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물리치료 실습 전보다 실습 후가 더 낮아진 
부분은 실제 물리치료 실습 시에 환자를 직접 접촉하여 
치료하는 시스템이 아닌 치료하는 모습을 관찰하는 체계
가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추후 물리치료학과 대학생이 물리치료사로 임상에 
나왔을　때도 손 씻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부분을 예방하기 위하여 
앞으로 학교 내와 임상실습 내에서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손 씻기의 인식과 실천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손 씻기의 인식도와 실천도의 상관관계에서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선행연
구에서 간호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손 씻기의 지식 및 
태도와 수행도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지식 및 태
도가 높을수록 수행도도 높아졌다고 보고하였고[20, 21],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손 씻기의 인식도와 실천도간의 상
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인식도가 높을수록 실천도가 높
아졌다고 보고하였다[25].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일치하
였고 손 씻기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인식도를 높
인다면 실천도 또한 높아져 손 씻기의 습관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손 씻기의 습관화를 위해 정확한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손 위생 관련 교육을 학교 내와 임상실습 시에 
주기적이고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또한, 의료인력 중에서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
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물리치료사의 손 씻기에 대
한 인식과 실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병원 차원에서의 
시설 지원과 물품 제공 등의 재정적인 뒷받침도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9].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을 한 지
역으로 한정되어 결과를 전반적으로 확대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었다. 둘째, 연구 대상자들에 대한 학교, 의료기관
과 실습 기간 및 물리치료실 내부의 환경적인 요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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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각각 차이가 있어 임상실습 유·무에 대한 손 씻기에 
대하여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셋째, 측정에 사
용한 설문 도구가 문항 별로 난이도의 차이가 크거나 5
지선다의 정답이 명확하지 않은 문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임상실습의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한 항목이 
포함된 지식에 대한 측정도구가 있다면 더 신뢰성이 있
는 지식 측정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 한다. 첫
째,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대표성이 
높은 확률적인 표집방법을 통해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일정 기간을 두고 정
기적으로 손 위생 관련 교육을 진행하였을 때 인식도와 
실천도의 변화에 대하여 파악함으로써, 변수들 간의 인과
관계 규명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전향적인 연구가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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